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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도시설계(CPTED)를 적용한 공공디자인 사례연구

A Case Study of Public Design by applying the CPTED 

김연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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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대사회는 변화의 산물이다. 특히 성장 중심주의의 한국사회는 급격한 도시화와 도시 인구 집중으로 인한 

범죄 발생 빈도 또한 높아졌다. 밀도가 좁은 곳에 모여 사는 주거 형태가 많아졌고 이전에 없던 외국인들의 

거주율도 높아지면서 범죄에 한층 더 취약해졌다. 이에 본 논문은 현대사회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범

죄예방에 관해 살펴 보기위해 범죄예방도시설계(CPTED)를 적용한 공공 디자인적 측면에서의 주요 사례를 조

사하여 공공디자인의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핵심어: CPTED, 공공미술, 공공디자인, 주거생활 

Abstract

The modern society is the outcome of change. Specifically, so-called “Growth Centrism” has been the central 
ideological pillar of Korean society. It brought the rapid urbanization, increasing population density and crime rate. 
The residence is getting more vulnerable than in the past due to the high population density and influx of 
foreigners. Therefore, this research aims to explore the recent trend of the public design by applying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for the crime prevention. This paper examines major cases and 
contrives the future task of public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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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 사회의 범죄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범죄예방수단에 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예방교육프로그램 또는 언론보도를 통해 범죄의 위

험성을 인식시켜 스스로 자신을 지키게 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범죄 예방책이다. 최근 

들어 높아지는 사회의 불신을 해결하고, 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의 예방 수단으로 디자

인적 요소 내지는 의미가 담겨있는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이하 CPTED)가 주목을 받고 있다. CPTED는 이미 해외에서 활발히 연구 진행되고 있

는 범죄예방 전략이며, 도시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의 환경설계를 말한다. 물론 

건축물에 좁혀 생각되기도 하지만, 이제 그 범위를 넓혀 공공시설물, 구조물 등 다양한 

영역에서 CPTED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1].

  이처럼 환경을 개선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전략인 CPTED는 도시공간의 물리적 환경

설계를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 또는 적용함으로서 범죄와 범죄피해에 대한 공포심

을 차단하고 감소시켜주는 실무적 이론을 말한다[2].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범죄

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CPTED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살펴볼 때,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디자인적 요소의 적용을 통해 지역 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어 범죄율을 최소화 시켜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새로운 형태

의 범죄의 예방 수단인 CPTED에 대해 알아보고, 국내외 적용사례를 조사하여 한국 실

정에 맞는 CPTED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CPTED의 개념정의

  CPTED는 환경범죄학의 하위분야이며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약어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라 말한다. CPTED에 관한 관심은 1960년

대 초반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의 저서 『위대한 미국 도시들의 죽음과 삶(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에서 최초로 사용되었으며,[3] 범죄에 대한 

기준이 인간중심이었던 기존의 연구와 달리 물리적 환경과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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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 의해 범죄가 발생한다는 배경을 바탕으로 소개되었다[4]. 

  CPTED에 대한 용어는 1971년 Florida State University 범죄학 교수 레이 제프리(C. 

Ray Jeffery)의 저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에서 소개되었다[5]. 이후 제인 제이콥

스, 오스카 뉴먼 등 사회학자가 아닌 건축 도시 전문가들의 연구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

으며 1980~90년대에 들어 주어진 환경의 개선을 통해 범죄에 대한 공포가 감소되고 

범죄발생률이 낮아진다는 다수의 연구 성과가 이루어졌다. 아래 [표1]에서 CPTED의 개

념 정의를 시대 순으로 고찰하였다. 

[표 1] CPTED 개념정의 

[Table 1] concept of CPTED

구분 연구자 개념

국외

Jane Jacobs(1961) 환경에 대한 자연적 감시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범행을 예방할 수 있고, 
범죄자들이 범죄의 위험을 깨닫게 함

C.Ray Jeffery(1972) 주어진 건축 환경을 적절히 이용하면 범죄에 대한 공초가 감소하고 범죄
발생률이 낮아져 삶의 질이 높아짐

Oscar Newman(1972)
거주자와 지역주민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아파트의 창문 밖 공
간이 공용 공간을 생산적으로 이용하는 것, 즉 주민들의 영향권 밖에 위
치하는 구역들을 방범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을 의미

Moffat(1983)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환경을 물리적 설계 및 관리를 통하여 개선하고 변
화시킴으로써, 범죄자의 범죄기회를 억제하여 범죄는 먹는 범죄예방기법

Timathy D.Crow(2000) 미국범죄예방연구소 보고서, 건축환경의 적절한 설계와 효과적인 사용을 
통해 범죄에 대한 불안감과 발생범위를 줄이고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 기법

국내

경찰청(2005)
도시환경의 범죄에 대한 방어적인 디자인을 통하여 범죄가 발생할 기회
를 줄이고 도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끼고 안전감을 유지하
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

정재희(2007) 도시설계 및 건축계획 단계에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근본적으
로 제거함으로써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환경설계기법

박현, 김영제(2008) 잠재적인 범죄자들에게는 범행을 더 어렵게 만들어 선량한 시민들이 자기
의 환경 속에서 안전을 느낄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구조화한 방범 전략

한국CPTED학회(2010)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 발생의 위험성 및 범죄로 인한 주민의 
불안감을 저감시켜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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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TED는 1970년대 고층 공동주택을 철거하며 주거환경과 범죄방지로 관심을 일으켰

으며 1976년 세인트루이스 프루트 아이고 단지(Pruitt Igeo Housing)철거 사건은 세계

적으로 방영되어 파장을 일으켰다[3]. 또한 1972년 웨스팅하우스 프로젝트에 참가하였

던 오스카 뉴만(Oscar Newman)이 ‘방어공간(Defensible Space)’ 라는 책에서 자연적 감

시와 접근통제 및 영역에 대한 관심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건물설계 시 그 형태나 사

용형태를 고려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3]. 이는 훗날 선진국에서 CPTED를 도입

하여 실행할 때 큰 영향을 미쳤으며 1980년대 들어서 실용화 작업이 시작되었다. 영국,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CPTED 도입 설계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이와 

관련된 사례들과 연구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2 CPTED의 5가지 원리

  CPTED는 범죄예방을 위하여 잠재적인 범죄 피해자들의 행동을 미연에 제어하기 위

해 물리적인 환경에 주목하여 원리를 제시한 것이 특징이며 CPTED의 적용은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인 3가지 기본원리와 ‘활동성 강화’, ‘유지관리’의 2가지 

보조 원리를 더한 5가지측면으로 설명되며 이를 바탕으로 환경디자인 기준이 형성된다

고 강조하고 있다[2].

[그림 1] CPTED 5가지원리 

[Fig. 1] Five principles of C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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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공디자인적 측면의 CPTED 

  CPTED는 관점에 따라 사회학 · 범죄학 · 공학 등으로 보는 다양한 주장이 있지만 건

축설계나 도시계획 등 도시환경의 범죄에 대한 방어적인 디자인(Defensive design)을 

통하여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두려움을 감소 시켜줄 방어 

공간(Defensive)을 통한 예방 전략”이라고도 정의 내릴 수 있다[6]. 또한 범죄자가 발견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범행의 성공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인식을 주어 범죄를 예방하고, 

환경이라는 물리적 공간요소를 적극 활용하여 그에 따른 시민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

져오기 위한 노력으로 본다. 

  공공(public)+디자인(design) 의 합성어인 공공디자인은 그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여 

모든 범주의 디자인을 가리킨다. 존 헤스켓 (John Heskett)은 디자인이란 본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주변 환경을 만들고 꾸미려는 인간의 본성”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모홀로 나기(Moly nagy), 토마스 말도나도(Tomas Maldonado)는 “하

나의 목적아래 사회적, 인간적, 기술적 등 요소를 통합하여 제품을 설계하는 기술”이라 

하였다[7]. 이처럼 CPTED는 우리 생활에 안전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주변 환경

을 조성하고 범죄안전 디자인으로 꾸미며 범죄예방이라는 목적아래 사회적으로 범죄예

방 고찰, 시민과 함께 하며 디자이너들의 기술적 요소들이 통합되어 실시되는 프로젝트

이다. 또한 일반적인 디자인이 아닌,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주택가 지역과 같은 환경이

라는 물리적 장소를 디자인하여 범죄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볼 때 CPTED는 분명 공공

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CPTED는 참여와 소통을 접근방법으로 하며, 시

민의 일상적 안전과 사회문제를 디자인으로 해결하려는 개념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CPTED는 안정성 · 편의성 · 시각성 · 상징성 등 모든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 편의성과 

시각적 요소를 배치하여 환경을 개선, 범죄를 예방하자는 상징성을 갖추고 있으며 시민

의 안전성을 중점적으로 본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CPTED는 5가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과 조건을 고려하

여 실행전략을 계획하며, 공공디자인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 다른 공공미술처럼 작가나 

아티스트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예술작품이 아닌, 범죄예방이라는 사회적 공공의 목

적을 가지고 작품을 만든다. 담장, 조도 기준, 시야확보 기준, 교통안전표지판, 운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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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성(visibility)을 높이기 위한 차도면 도색, 학교주변 어린이 공원, 휴게시설, 야간조명 

계획 등 시민이 살고 있는 주거 환경을 장소로 삼고 그들과 함께 환경을 개선한다. 

3. 국내외 CPTED 현황 및 효과

3.1 CPTED 국외 대표 사례 

  CPTED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경찰학, 범죄학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국내외 

사례를 통해 공공디자인과 CPTED 접목의 개연성을 살펴보고 그 효과와 발전가능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국외대표사례로 영국과 미국, 네덜란드와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사례를 통해 한국 CPTED의 현 주소와 정책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3.1.1 영국 

  영국은 2004년 도시계획정책안에 CPTED의 개념을 명시하고 도시계획체계와 범죄예

방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강력히 반영하고 있다[3]. 대표적으로 범죄예방을 위

해 건축물에 초점을 둔 범죄예방환경설계제도 “SBD(Secured By Design)인증제도”의 시

행이다. 이 제도는 CPTED 전문 경찰관이 시공단계인 건축 초기부터 관여하며 완공된 

건물에는 SBD로고를 부착한다. 

  과거 섬유산업의 도시였던 웨스트요크셔(West Yorkshire)지역은 산업이 몰락하고 도시

는 낙후되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CPTED 도입 후 인근지역에 비해 주거침입

절도가 2배, 차량범죄 2,5배 감소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이 강한 유대감이 범죄예방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였다. 또한 웨일스(Wales) 지방의 항구도시 브리스톨은 1990년대 중반부

터 표지판을 읽기 쉽게 디자인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하였으며 예술작품과 조경이 어우러

진 공적 공간을 형성하고 환경의 명료성과 유지관리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8].

  3.1.2 미국 

  미국의 에리조나주 템피(Tempe)시의 경우, 범죄가 발생하는 장소와 공간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뉴욕의 대표 우범지역인 클래슨 포인트 가든 연립주택단지는 어두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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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로와 폐쇄적 공원 등을 정비했다. 텍사스주 휴스턴(Houston)은 거버넌스의 일환으로 

주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폐가, 가로등, 공공시설 등 지역주민들이 시급하게 느끼고 있

는 사항에 우선순위를 두고 개선하였다. 환경조형물을 세운다기 보다는 조경수 전지작

업이나 주택가 미개발 지역의 조경정리 등으로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가로수를 정비하고 

도로를 재정비하는 등 도시환경에 초점을 맞췄다[8].

  3.1.3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1994년, 영국과 유사한 ‘경찰안전주택인증(Police Label Sucure Housing)’

이라는 CPTED인증전략을 시범으로 운행하였고 주거침입절도범죄건수가 1997년 12만 

건에서 2000년 8만6천 건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경찰안전주택’인증제도는 사회적 안전, 

침입절도예방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실시되었으며 영국의 SBD건축법과 마찬가지로 

경찰이 시행단계부터 참여하는 인증제도이다. 네덜란드의 CPTED 주거지역 경우 약 4미

터 전방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주차장 관목의 경우 최대한 50

센티미터를 넘지 못하게 환경을 규격화 시켰다[8]. 

  이처럼 영국, 미국, 네덜란드 외 호주나 일본에서도 CPTED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

으며 국외의 CPTED는 환경을 장식하는 작품조성이 아닌, 건축물을 중심으로 건물과 도

로 재정비등 범죄가 일어날만한 공간을 없애는 것이 특징이다. 

3.2 CPTED 국내 대표 사례 

  국내에서 CPTED 개념은 90년대 중반부터 학문적으로 소개되었고, 2005년 경찰청에

서 CPTED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면서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보급되었다. 산업통상

자원부에서 유럽의 표준화를 참고하여 2005년 CPTED를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 표준화

를 시도하였고 2008년 12월에는 한국 실정에 적합하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반표

준’(KS A 8800)을 제정하였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아름다운 도시를 위한 ‘미래형 첨단 

도시건설 기법’을 위해 CPTED를 도입하였다. 이처럼 외국사례를 연구하고 유럽표준화

기구의 CPTED 기술위원장을 초청하는 등 노력한 결과로 한국 CPTED학회를 통해 2010

년 10월 ‘공동주택 범죄예방설계 인증제도’가 도입되었다[9]. 현재 서울시, 부산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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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하여 많은 도시들이 범죄예방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다[4]. 

그러나 현재까지 제도적으로 CPTED의 실행을 위한 국가 차원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3.2.1 염리동 소금길

  염리동은 서울시 디자인 정책과가 2012년 첫 CPTED 시범으로 선택한 지역이다. 이 

지역은 신축 아파트로 조성된 곳이 아닌 기존의 시가지로 경찰청이 지정한 서민보호 

치안구역 161개 중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된 곳이다[7]. 이 지역은 오래된 상가들과 

낡은 간판들로 뒤덮인 거리와 경사가 심한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의 다세대 주택들과 좁은 골목길 그리고 하늘을 뒤덮은 전깃줄과 전봇대로 

주거 환경이 범죄에 취약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소금길(SALT WAY)은 역사적으로 소금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과 더불어 살아가는 

안전한 지역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Safe Area Live Togerther"의 이니셜을 조

합한 것이다. 구간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범죄 불안감을 느끼는 장소별 지수를 측정하여 

발견한 Hot spot의 사각지대를 연결한 코스이다[10]. 소금길은 여러 가지 길로 나누어

져 있다. 능소화길, 해당화길 등으로 이름에 걸맞게 주민들이 참여하여 담생이, 초화류 

등으로 테마를 정했으며, 곳곳에 ‘예쁜 뒤태 만들기’ ‘계단 오르기’ ‘각선미 만들기’등의 

운동코스를 구성하였다. 

[그림 2] 가로등 도색 및 번호 표시등 

[Fig. 2] Streetlight painting and numbered lights

[그림 3] 담벼락 소금길 마스코트 조형물 

[Fig. 3] Wall Sogeum-gil Mastery Form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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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사진들을 보면 골목마다 날카로운 철제 펜스가 아니라 소금 길의 마스코트 조

형물을 담벼락에 설치하였다. 어두운 골목길은 채도가 밝은 색으로 벽화를 조성해 놓았

다. 그냥 번호표지판이 아닌 정육면체 도형을 사용하여 입체적으로 다각도에서 볼 수 

있게 디자인 하였다. 신속한 범죄예방을 위해 지킴이 집, 정육면체 숫자 전봇대, 우체통 

시설물 등을 노란색으로 통일하여 밝은 이미지를 추구하였다. 담벼락의 벽화, 디자인의 

대부분은 주민들과 서울디자인고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협업하였다. 주민들은 공공디자

인으로 인해 동네 분위기가 개선되었고 마을 홍보에 영향을 주었다고 인지하였다. 주민

들의 범죄 두려움은 개인이 9.1%, 가족단위 13.6% 으로 하락하였으며 애향심도 13.8% 

증가하였다. 하지만 설치된 시설의 사용빈도가 높지 않으며 아직까지 골목에 많은 쓰레

기로 벽화나 시설물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러한 범죄예방 디자인을 유지하기 위

해 골목길 청소와 주민들의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다음은 염리동 소금길과 관련된 통계이다. 사업이 진행하기 이전에는 지역주민들이 

사업의 결과에 대하여 회의적으로 바라보았지만, CPTED가 적용된 이후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아졌다. 그와 관련해 2013년 3월 형사정책연구원의 평가를 인용하여 서울

시가 발표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11].

 

[표 3] 소금길 인지도 조사(단위: %) 

[Table 3] Survey on the recognition of the salt way

사례수(명)
인지

비인지
적극인지 소극인지 소제

전체 185 27.6 45.9 73.5 26.5

성별
남 90 25.6 45.6 71.2 28.9
여 95 29.5 46.3 75.8 24.2

연령

20대 39 10.3 48.7 59.0 41.0
30대 47 27.7 40.4 68.1 31.9
40대 38 26.3 57.9 84.2 15.8
50대 33 39.4 45.5 84.9 15.2

60대 이상 28 39.3 35.7 75.0 25.0

소금길 여부
소금길 60 43.3 33.3 76.6 23.3

비소금길 56 19.6 50.0 69.6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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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을 보면 평균 73.5%가 소금길의 존재 여부와 조성 배경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

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인지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소금길에 관하여 사람들의 

인지도가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염리동에서 오래 거

주하였기 때문에 변화에 대하여 빠르게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표 4]는 

소금길 조성에 대한 만족도이다.

[표 4] 소금길 사업만족도 조사(단위: %) 

[Table 4] Survey on the Business satisfaction level of the salt way

사례수(명)
전혀 

만족스럽
지 않다

별로 
만족스럽
지 않다

대체로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불만족 만족

전체 72 1.4 15.3 70.8 12.5 16.7 83.3

성별
남 31 3.2 16.1 74.2 6.5 19.4 80.6
여 41 .0 14.6 68.3 17.1 14.6 85.4

연령

20대 9 .0 11.1 77.8 11.1 11.1 88.9
30대 17 .0 23.5 70.6 5.9 23.5 76.5
40대 16 .0 6.3 81.3 12.5 6.3 93.8
50대 18 5.6 16.7 66.7 11.1 22.2 77.8

60대 이상 12 .0 16.7 58.3 25.0 16.7 83.3

소금길 
여부

소금길 26 0.0 11.5 80.8 7.7 11.5 88.5
비소금길 21 4.8 9.5 61.9 23.8 14.3 85.7

 

  [표 4]을 보면 소금길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 중 83.3%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난다. 만족도는 40대가 9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40대가 자녀의 귀

가길 안전을 걱정하는 부모와 늦게 퇴근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인 20대는 88.9%로의 만족도를 보여주는데, 이는 골목이 

이전과 다른 분위기이며 안전해졌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또한 소금길에 대한 만족도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다음 [표 5]는 소금길 조성 이후 범

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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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소금길 조성 후 본인과 가족의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조사(단위: 평균(점) 

[Table 5] Investigation of the fear of crime damage to yourself and your family after the creation of a 

small tax path

본인의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1차
(A)

2차
(B)

Gap
(B-A) 증감율 t값 유의확률

낮에 집 근처를 혼자 다니는 것 1.87 1.97 .10 △5.3% -1.138 0.187
밤에 집 근처를 혼자 다니는 것 2.35 2.14 -0.21 ▼8.9% 2.553 0.011

밤에 혼자 집에 있는 것 2.17 2.03 -0.14 ▼6.5% 1.648 0.100
집을 비운 사이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올까
2.48 2.11 -0.37 ▼14.9% 4.314 0.000

집 근처에서 
소매치기 또는 날치기를 당할까

2.18 2.03 -0.15 ▼6.9% 1.833 0.043

집 근처에서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할까

2.25 2.13 -0.12 ▼5.3% 1.448 0.148

집 근처에서 
금전갈취나 협박을 당할까

2.19 2.07 -0.12 ▼5.5% 1.467 0.143

누군가에게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당할까(여성만) 2.60 2.40 -0.29 ▼7.7% 2.755 0.006

가족의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1차
(A)

2차
(B)

Gap
(B-A) 증감율 t값 유의확률

가족이 집 근처에서
소매치기를 당할까

2.37 2.02 -0.35 ▼14.8% 4.341 0.000

가족이 집 근처에서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할까

2.42 2.11 -0.31 ▼12.8% 3.575 0.000

가족이 집 근처에서
협박을 당할까

2.40 2.07 -0.33 ▼13.8% 4.083 0.000

가족이 집 근처에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당할까

2.54 2.20 -0.34 ▼13.4% 3.791 0.000

 

  [표 5]를 보면 소금길 조성 후 6개월 동안 범죄예방지수변화에 대한 조사 결과이며 

소금길 조성 이후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

히 가족들의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수치는 12.8%~14.8%로 감소 수치가 컸다. 경찰 

신고 건수도 50% 이상 감소하는 등 심리적, 물리적 범죄 지수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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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국가들이 범죄예방을 위해 환경과 결부된 CPTED 범

죄예방디자인을 선택하였고, 정책을 세워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여 실현중이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경찰청등은 이러한 국제적 추세를 이어 자문위원단구성, CPTED 

도입을 위한 TFT 구성 등 한국의 현실에 맞는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하며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지역단위로 제도화와 실무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CPTED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이번 연구에서 보듯이 건축물을 새로 짓

거나 도로를 넓히고 가로수를 재정비 등 탁 트인 공간으로 조성하기는 다른 국외 사례

와는 달리, 한국의 CPTED는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유지하되 범죄 Hot 

Spot구간을 밝게 조성하여 공공의 시설물에 밝은 채도의 색을 입혀 전체적으로 분위기

를 아늑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범죄에 노출된 지역을 공공디자인으로 

승화시켜 주민들과 함께 치안을 위해 힘쓰며 주민들의 생활에 소소하고 즐거운 행복을 

선사하기 위함이다. 또한 외국과 다르게 예술적 성격을 많이 띠고 있지만 골목길과 허

름한 다세대 주택들 그리고 곳곳에 쓰레기로 넘쳐나는 도로의 문제점은 범죄예방에는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범죄라는 어두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술의 사회적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치안을 

위해 공동체가 함께 디자인하고 노력하려는 인식의 변화가 절실하며,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실험을 통해 CPTED의 실용적 발전은 물론, 한국의 현실에 맞는 CPTED로 나아

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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